
김맹녕의 명문 골프장 탐방｜엘리시안 강촌 컨트리클럽

고 임상하 디자이너가 설계한 엘리시안 강촌컨트리클럽의 전경. 춘천시 북한강변 굴봉산의 아름다운 산악지형에 자리한 이곳은 뛰어난 코스관리, 명품
페어웨이, 서비스 품질로 골퍼들의 입소문을 통해 진가를 인정받고 있다. 사진제공｜엘리시안 강촌 CC

골프장으로 둘러싸인 콘도미니엄 겨울 ‘핫플레이스’ 스키장

엘리시안 리조트는 GS그룹이 강원도
강촌과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사계절 종
합 리조트다. 엘리시안 강촌은 콘도미니
엄, 골프장, 스키장, 수영장, 휴양림을 갖
추고 있으며,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자연
속에서 레저 스포츠와 힐링을 겸할 수 있
는 휴양지다. 엘리시안 제주는 세계의 리
조트거장들과함께한코스,인테리어,조
경디자인으로더욱유명하다.

엘리시안은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의
총애를 받는 영웅들이 들어간다는 이상
향 ‘엘리시움(Elysium)’에서 따온 말로
‘최상의 행복이 있는 지상 낙원’을 뜻한
다고 한다. 엘리시안 강촌컨트리클럽은
강원도 춘천시 북한강변 굴봉산
(307.2m)의 아름다운 산악 지형에 설계
된 27홀로 힐, 밸리, 레이크 코스로 구성
되어 있다. 설계는 뉴서울CC 북코스, 신
라CC, 화산CC를 설계한 고(故) 임상하
디자이너가 맡았다. 산과 계곡, 호수를
감돌면서 라운드하는 다이내믹한 코스
로 정교한 샷을 요구하는 토너먼트 코스
로서의 진가를 인정받은 곳이다.

사계절 내내 계절 라운드를 즐길 수
있는 변화의 절경을 품고 있는 골프장으
로, 엘리시안 강촌CC만의 세심하고 완성
도 높은 코스관리, 명품 페어웨이 그리고
서비스 품질은 골퍼들의 입을 통해 소문
난 곳이기도 하다. 특히 골프장 입구에서
부터 조성된 조경의 품격은 친환경적인
단아한 아름다움을 라운드 내내 즐길 수
있도록늘새롭게단장하고있다.

평소에는 주말 골퍼들이 선호하는 아
기자기한 코스이지만 토너먼트 기간에
는 전혀 다른 난도로 변신하는 이중적
얼굴을 하고 있다. 2019년 한국여자프
로골프(KLPGA)투어 OK저축은행 박
세리 인비테이셔널, 2020년 제39회 GS
칼텍스 매경오픈이 열렸다.

뀫천혜의 자연과 공존하는 개성 코스
힐 코스는 페어웨이가 넓어 편안함과

안정감을 준다. 해발 260m의 능선 코스에
서내려다보면확트인전경에가슴까지시
원해진다. 검봉산(529.6m)과 유유히 흐르

는북한강,강건너삼악산(655.8m)이한눈
에 들어온다. 천혜의 비경으로 여름에는
‘피서골프’를즐길수있다.

코스는 짧은 편이지만 오르막 홀이 대
부분이고, 벙커가 많고 그린 언듈레이션
이 심해 파 기록이 쉽지 않다. 5번 홀(파
4, 400m)은 왼쪽 도그레그이고 그린은
가로 타원형 돼지 등을 닮아 버디가 나
오지 않는 홀로 악명이 높다. 난도가 높
으면서도 서울경제골프매거진이 선정
한 ‘가장 아름다운 홀’이기도 하다.

밸리 코스는 자연 그대로의 울창한 숲
을 간직한 조형미가 뛰어나다. 3개 코스
중 가장 낮은 분지에 조성돼 아늑함을
느낄 수 있는 북한강과 인접해 있다. 홀
마다 정교한 해저드 배치로 다양하고 변
화무쌍하게 설계되어 있다. 이는 정교함
과 신중한 전략 샷이 요구되는 코스공략
을 필요로 한다. 파3 홀이 어렵게 세팅
되어 있다. 2번 홀(파3, 153m)은 연못을

건너는 홀로서 경치가 매우 아름답다.
봄에는 붉은 영산홍, 가을에는 코발트색
하늘과 붉은 단풍이 연못을 채색한다.

6번홀(파5, 455m)은장타자라면투온
을 노려볼 만하지만 과욕을 부리면 호된
대가를치러야한다.멀리보이는삼각봉
우리를 바라보며 티샷을 날린 뒤 호수를
넘기는 드라마틱하고 도전적인 홀로 이
골프장을 대표하는 시그니처 홀이다. 최
근새로단장한7번홀(파3, 130m)은호수
를 가로질러 쳐야 하기 때문에 해저드 부
담이큰‘악동의선물’과도같은홀이다.

레이크 코스는 아담한 코스와 폭포가
어우러져 낭만적이다. 페어웨이가 평지
로 조성된 곳이지만 실제로는 결코 쉽지
않다.파3, 파4, 파5홀이 3개씩구성돼있
다. 다시 말해 파4 홀이 2개가 없고 대신
파3홀과파5홀을하나씩더늘린것이다.

6번 홀(파5, 456m)은 토너먼트에서는
승부처 홀로 악명이 높다. 티샷과 세컨

드 샷의 거리와 정확성, 그린 공략에서
치밀한 전략을 요구하는 홀이다. 그린
앞에 커다란 호수와 실개천 이 미스 샷
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.

뀫사계절 아름다운 정원형 리조트
골퍼들은 엘리시안 강촌CC를 골프

코스 이외에도 휴양 정원으로서 높은 평
가를 한다. 골프장에서 바라보는 리조트
의 풍광은 계절마다 감동을 선사한다.
봄에는 매화를 시작으로 개나리와 진달
래, 목련, 라일락, 꽃 잔디가 계절에 흐
름에 따라 피고 진다.

여름에는 콘도 앞 꽃가람 폭포에서 쏟
아져 내리는 시원한 물줄기가 싱그러운
여름을 선사한다. 골프를 마치고 짙은
녹음사이에 만들어진 수영장에서 가족
과 함께 동심으로 돌아가 물장구를 칠
수 있는 곳이다.

가을에는 울긋불긋 오색 단풍이 코스
를 붉게 물들기 시작하면 단풍나무와 은
행나무, 전나무, 낙엽송 같은 침엽수가
산에도 연못에도 가을을 그려낸다.

초가을인데도 벌써 설원(雪原)을 달
리는 스키어들의 신나는 질주가 눈에 보
이는 듯하다. 엘리시안강촌 스키장은 다
양한 길이와 경사도의 슬로프를 갖추고
있어 스키 실력에 맞게 맘껏 즐길 수 있
는 겨울철의 핫 플레이스이기도 하다.

골프칼럼니스트·대한골프전문인협회 이사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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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강·단풍山보며굿샷…이곳이 ‘힐링이상향’
산·계곡·호수 품고 사계절 매력 뽐내
가을 맞이한 그린은 그야말로 장관
아기자기 코스로 비경 즐기며 라운딩
콘도·스키장·수영장갖춘종합휴양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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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 골프계 ‘핫이슈’ 김주형
PGA투어,오늘더CJ컵출전앞두고집중조명
조던스피스는 “호기심많고좋은친구”극찬

김주형

편집꺠꺠｜꺠꺠좌혜경 기자 hk7048@donga.com

미국프로골프투어(PGA)에
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김주
형(20·CJ대한통운)에 대한 미
국 골프계의 관심이 뜨겁다.

김주형은 20일(한국시간) 미
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리질
랜드의 콩가리골프클럽(파71)
에서 열리는 더CJ컵(총상금
1050만 달러)에서 디펜딩 챔피

언 로리 매킬로이(북아일랜드), 리키 파울러(미국)와 한
조에서 만난다.

PGA 투어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김주형의 기록을
집중 조명하는 기사를 게재했다. 김주형은 최근 두 달
동안 2승을 몰아치며 그야말로 세계 골프계의 ‘핫이슈’
로 급부상 중이다. 8월 윈덤 챔피언십에서 PGA 투어 첫
승을 올린 김주형은 이달 초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
에서 우승하며 두 번째 우승컵을 안았다. 두 번의 우승
덕에 그의 ‘신분’은 상전벽해를 이뤘다. 1년 전까지만 해
도 149위였던 세계 랭킹은 현재 15위까지 치솟았다.

PGA 투어는 “김주형의 2승은 PGA 투어사상두번째
최연소 기록(20세 3개월)”이라고 설명했다. 첫 번째는
20세 2개월에 2승을거둔 랠프걸달(미국)의무려 90년 전
(1932년) 기록이다. 김주형이 갈아 치운 기존 2위 기록은
진사라젠(미국)이1922년에세운20세4개월이었다.

김주형의 ‘최연소 기록’은 여전히 행진 중이다. 김주
형이 만 21세가 되기 전에 1승을 추가한다면 1929년 호
턴 스미스(미국) 이후 93년 만의 기록이 탄생하게 된다.

PGA 투어는 김주형의 비거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
김주형은 자신이 우승한 두 번의 대회에서 컷을 통과한
선수들 가운데 평균 비거리 70위 미만이었다는 것. PG
A 투어는 평균 비거리가 상위 70위 안에 들지 못하고도
3타 차 이상으로 우승한 사례는 최근 30년 간 12번에 불
과하다는 점을 들어 김주형이 장타자가 아님에도 우승
한 점에 주목했다.

스타플레이어 조던 스피스(미국)도 김주형에 대한 칭
찬을 아끼지 않았다. 그는 더CJ컵을 하루 앞둔 19일 공
식 기자회견에서 “호기심이 많고 발전하기 위해 질문을
많이 한다. 그 나이였을 때 나에게는 아쉬웠던 부분”이
라며 “김주형은 정말 좋은 선수”라고 치켜 올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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